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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학교 7개 교육연구단(팀)이 

4단계 BK21(BrainKorea21) 사업

에 예비 선정됐다. 현재 최종 선정

에 앞서 후보 대학에 대한 이의제

기 건 심의 및 현장점검 중이며, 9

월 중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

다. 이번 4단계 BK21 사업에 최종 

선정된 교육 연구단(팀)은 2020년 

9월부터 7년간 사업비를 지원 받는

다.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월 70만

원, 박사과정 월 130만원, 신진연구

자 월 3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각

각 지원받는다. 

우리학교는 4단계 BK21사업에 

지원한 93개 대학 중 교육연구단이 

5개 이상 예비 선정된 대학인 ‘혁신

지원대학’으로 선정돼 대학원혁신

지원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. 대

학혁신지원비는 대학 차원에서 대

학원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세계

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

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

로 하며, 대학별 교육연구단 수, 참

여 교수 및 지원 대학생 수 등을 고

려해 배분된다.

예비 선정된 우리학교 7개 교육

연구단(팀)은 ▲지속가능한 스마

트관광·호스피탈리티 교육플랫폼 

사업단 ▲역사 분야 글로컬 문명

교류사 ▲지속가능 빅데이터 신산

업 선도인력 교육연구단, ▲차세

대 가상증강현실 하드웨어 선도기

술 혁신교육연구단 ▲지능형 다차

원 프린팅 소재 및 시스템 융합기

술 교육연구단 ▲융합미래통신 혁

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▲초고령

사회 플랫폼 기반 고령서비스-테

크 문제해결형 혁신인재 양성사업

단이다.

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미

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

진 중인 BK21 사업은 우수 대학

원 역량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

성을 목표로 한다. 학문후속세대

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

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, 신진연

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

식이다. 앞서 BK21 사업은 1단계

(1999~2005), 2단계(2006~2012), 3

단계(2013.9.~2020.8.)를 거쳐온 바 

있으며 이번 4단계는 교육연구단

의 수와 비중을 더욱 확대했다.

교육부 측은 “4차 산업혁명과 인

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

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

을 통해 우리 대학들이 세계적 수

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

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지난달 28일 학생과 학교가 특별

장학금 형태로 지급될 등록금의 반

환비율 5%(32.5억)로 하는 데 최

종 합의했다. 해당 문제를 두고 줄

곧 평행선을 달려온 양측이 개강

을 나흘 앞두고 합의점에 이른 것이

다. 합의 시점이 2학기 개강일을 넘

기지 않아 지난달 졸업한 학생도 특

별장학금을 받게 됐다. 학교는 2학

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측이 

제안한 ‘교육환경개선안’도 수용했

다. 앞서 양측은 ‘등록금 반환’ 문제

를 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세 차

례에 걸친 ‘등록금 반환 회의’를 진

행해온 바 있다.

코로나19 여파로 학생들의 등록

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자, 7월 14

일 우리학교는 1차 등록금 반환 회

의를 열었다. 이날 양측은 “특별장

학금 형태로 일부 등록금을 반환하

자”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냈

지만, 지급 방식이나 액수 등 구체

적인 사항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

지 못했다.

1차 회의의 주된 의제는 ‘등록

금 반환비율’이었다. 회의에 참석

한 서울캠퍼스(서울캠) 총학 최인

성(생물학 2016) 회장은 “2020학년

도 1학기 재학생 등록금의 20%를 

등록금 환급 비율 실납부액의 5%
‘교육환경 개선’ 논의도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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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신문이 이번 1662호부터 타

블로이드 판형으로 탈바꿈했다. 

지난 2007년 대판에서 베를리너 

판형으로 변경한 것에 이은 두 번

째 판형 변경이다. 타블로이드 판

형(254㎜*374㎜)은 기존 베를리너 

판형보다 콤팩트한 사이즈다. 

미디어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

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점

차 판형을 축소해나가는 신문 업

계의 흐름과도 맞닿아있다. 실

제 영국 유력 일간지인 《가디언》, 

《더 타임스》 등은 타블로이드 판

형을 채택해오고 있다. ‘디지털 

퍼스트(digital first)’를 지향해 

온 우리신문도 새로운 판형으로

의 변경을 통해 유통의 혁신을 

도모하고자 한다. 판형이 축소됨

에 따라,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

통한 디지털 판형 유통 과정에서 

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

기대된다.

그릇이 달라짐에 따라 그 내용 

또한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. 판형 

축소와 함께 8면에서 12면으로 증

면했다. 이로써 기사 주제를 더욱 

세분화하고, 한 면에 단일한 기사

를 배치해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

존의 정형화된 레이아웃을 벗어

나고자 한다.

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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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양성 위한 BK21사업, 7개 연구단(팀) 치열한 경쟁 뚫고 예비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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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면으로 이어짐

알림

사령

<베플리너판>
2007. 3. 5~2020. 6. 15

315mm

470mm
374mm

254mm

<타블로이드판>
2020. 9. 7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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